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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나, 이러한 변화에는 동시에 환경적인 문제가 수반되

고있다.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

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수송부문에서는 최근 차량의 전동화를 통해 점차 탈탄소화가 이루어지고 

있지만 아직까지는 동력원으로 화석연료를 주로 활용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체 배출량 중 약 15%로 

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국내에서는 도로수송부문에서 소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우선적으로 

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, 중대형차에도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확대적용하고자 하고 있다. 중대형차의 경우에

는 소형차와는 달리 중대형차의 차종 및 축형식의 다양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

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.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부에서 차량동역학을 

기반으로 대형차의 연비 및 온실가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eavy-duty vehicle Emission Simulator(HES)를 

개발했으며, 해당 프로그램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예정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

까지 총 2개년도를 기준년도로 지정하여 국내외 중대형차 제작 및 수입사에서 제출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

산정된 기준값을 바탕으로 각 제작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. 또한 중대형차를 차종 및 

중량에 따라 총 21개의 세부분류군으로 분류했으며, 차량 판매분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오는 2027

년도부터 각 세부분류군별 총 3단계에 걸쳐 의무감축제도의 시행을 예고했다. 

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형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차량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

로 각 세부분류군별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를 산정했으며, 2027년도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의무감축제도의 

본격적인 도입 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기타 시나리오 도입 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

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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